




먼저 은 

기업-NGO-정부의 다자간 협력모델 

   : 대기업이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사회적기업 설립과 경영 지원 

대기업 재단 설립 

    : 대기업이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지원하는 형태 

대기업 자본 출자를 통한 사회적기업 설립 

    : 대기업이 자본을 100% 출자해 영리기업형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먼저 은 

/ 

교보생명과 함께일하는재단이 만든 ‘다솜이 간병봉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솜이재단으로 전환, 

'제1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솜이재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간병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NGO-정부의 다자간 협력모델 



동종 업종  
사회적 기업가 멘토링 

재정 및 경영 지원 

대기업 재단 설립 사례 인 



 
 

H-온드림 오디션을 통해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러블리페이퍼가 있습니다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돕는 소셜 아트플랫폼 러블리페이퍼는  
폐지수집 어르신들께 시중의 20배 가격으로 폐지 박스를 구매해  
캔버스를 제작하고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업사이클링’제품은  

어르신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환원됩니다 



투자 역량 강화 지원 성장 견인 



SK행복나눔재단이 설립한 행복한 학교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회적기업으로 

 수준 높은 교육사업 발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교육 격차 해소,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업이 자본금을 출자해 사회적기업 설립한 사례인  



해피스틸하우스 사업 
  

포스코1%나눔재단의  
복지지설 건립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공사로 참여  

 
 
 

포스코휴먼스는  사무지원서비스,  클리닝서비스, 
 IT서비스, 스틸하우스, 차량사업 등 

장애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리닝서비스 사업 
 

포스코, 포스코 그룹사,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의  
근무복 세탁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